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5. 16.(금) 06:00
< 5.16.(금) 석간 >

배포 2025. 5. 15.(목) 

산업부, 국내 업계와 국내 설비투자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 점검

-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민관합동,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 개최 -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16일(금) ｢제3차 산업정책 민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하였다.

  먼저, 국내 투자현황 점검 결과, 지난 ｢제5차 산업투자전략회의(2.12)｣시 

집계되었던 올해 119조원의 투자계획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업종 전반

에서 정상 이행중인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업계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의 핵심 수단이 투자라는 점에 공감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도 임시투제세액공제 적용 등 세제 지원, 첨단

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한 신속한 금융 지원, 지역투자보조금 확대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한편, 미국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영-미, 미-중 무역

협상, 의약품 관세부과 예고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업계는 대외 정책변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

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반도체와 바이오는 의견서를 통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

하였고, 조선은 민관이 합심하여 한미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협회들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대미 활동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투자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임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관세 전쟁 등으로 심화되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협력하자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남경모(044-203-4210)

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홍승범(044-203-4215)

  



참고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 개요

□ 일  시 : ′25. 5. 16일(金), 10:00~11:20(80분)

□ 장  소 : KPC(회의실 401호)

□ 참석자

 ㅇ (정부) 산업정책실장, 첨단·제조·공급망국별 과장 1명

 ㅇ (협회) 첨단 반도체·배터리·바이오·디스플레이·전자·섬유, 
제조 자동차·기계·조선, 공급망 철강·석유화학 각 협회 본부장

□ 논의내용

 ㅇ 금년도 국내 설비투자 현황 점검 및 기업 애로사항

 ㅇ 각 업종협회별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

□ 진행 순서(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00~10:03 3’ 모두 발언 산업정책실장

10:03~11:03 60‘
➊ 금년도 국내 설비투자 현황 점검 및 기업 애로사항

➋ 업종협회별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
업종협회

11:03~11:18 15‘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1:18~11:20 2‘ 마무리 발언 산업정책실장


